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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이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사

업유형별로 영향 요인의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

회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참여자 3,078명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 품질측정(SSQM)

모형에 기반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서비스 품질의 4개 차원(결과․환경․상호작

용․사회품질)이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친화

기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유형에서 서비스 품질이 높을수록 사업 참여 후 변화 인식(경제적․사회

적․심리적․발전적 변화)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핵심적인 영향요인은 사업유형별로 뚜렷

한 차이를 보였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주로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과 시니어인턴십은 결과품질(보상)

이 변화 인식을 높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후기 고령자 중심의 공익활동형에

서는 환경품질과 상호작용품질이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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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노인일자리사업 정책이 단순한 양적 확대를 넘어, 각 사업유형의 구체적 특성과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질적 개선에 집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본 연구는 서비스 품질 제고가 초고령사회 노인

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를 실현하는 실질적 기제임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정책적․실천

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주제어 :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 참여 후 변화 인식, 사업유형, 활동적 노화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s of service quality in the Senior Employment Program on

perceived post-participation changes and to empirically identify differences in influencing factors across program

types. Using data from the 2022 Senior Employment and Social Activity Support Surve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Social Service Quality Measurement (SSQM) model was conducted on 3,078 participants.

Through the analysis, the effects of the four dimensions of service quality (outcome, environment, interaction,

and social quality) on perceived changes were measur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higher service quality

significantly improved perceived changes (economic, social, psychological, and developmental) across all program

types, with the exception of Senior-friendly Enterprises. Second, the key influencing factors varied distinctly by

program type. In Social Service and Senior Internship types, which primarily involve baby boomers, outcome

quality (compensation) emerged as the most decisive factor in enhancing perceived changes. In contrast, in the

Public Activity type mainly involving the older-old population, environmental and interaction quality were

identified as critical determinants of positive change. These findings emphasize that senior employment policies

must move beyond mere quantitative expansion and focus on tailored qualitative improvements that align with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and needs of each program type. In particular, this study provides significant policy

and practical implications by demonstrating that enhancing service quality serves as a substantial mechanism for

realizing Active Aging among the elderly in a super-aged society.

Key words : Senior Employment Program, Service Quality, Perceived Post-participation Changes, Program Types, Active Aging

Ⅰ 서론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3%에 달

하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OECD 최고 수준인

39.8%의 상대적 빈곤율은 생계유지를 넘어

삶의 질 개선을 희망하는 노인일자리사업 참

여 수요를 급증시키고 있다(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5). 이에 정부는 노년기의 빈

곤 및 사회참여 욕구 해소를 위해 2004년 노

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하 노인일

자리사업)을 도입하였으며, 2025년 기준 참여

자가 110만 명으로 확대되었고, 국고 예산도

약 103배 증가하는 비약적 성장을 이루었다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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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사업은 소득 보전, 사회적 활력 증

진,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Kim & Lee, 2009; Kwon & Park, 2007; Shin,

2025), 세계보건기구(WHO)의 ‘활동적 노화

(Active Aging)’ 관점에서 건강, 참여, 안전의

기회를 극대화하는 핵심 정책 수단으로 평가

받는다(Bae et al., 2024).

실제로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자의 삶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다양한 실태조사를 통

해 입증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2025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실태조사(이하

노인일자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 참여

노인의 96.3%가 참여 후 삶의 질이 개선되었

다고 답하였으며, 특히 경제적 측면(91.7%)과

심리적 측면(84.4%)에서 긍정적 변화가 두드

러졌다(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5). 앞선 2022년 노인일자리

실태조사에서도 참여 노인의 74.2%가 경제

적 동기를 최우선으로 꼽았고, 참여 후 필수

소비 지출이 약 10만 7천원 가량 증가하는

등 노인일자리사업이 고령자의 실질적 생

계유지와 경제적 삶의 질에 결정적 기여를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2).

최근 베이비부머 세대의 유입은 노인일자

리사업에 대한 욕구를 단순 생계형에서 일과

생활의 균형 및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형태로

다변화되고 있다(Kim, 2024). 제1차 한국 어르

신의 일과 삶 패널(KSWL) 조사 결과에서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사회적 존재감과 기

여를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hun et al.,

2025). 이는 객관적 성과(참여 여부나 급여액

등)보다는 참여자가 스스로 체감하는 변화에

대한 주관적 인식이 삶의 질 향상을 결정짓는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다수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일자리 참여를 통해 경험하는 경제적

안정감, 심리적 성취감, 사회적 관계망의 회복

과 같은 다차원적 변화 인식이 노년기 우울감

을 낮추고 자아통합감을 높여 궁극적인 삶의

만족도를 결정짓는다고 보고한다(Kim et al.,

2021). 즉, 사업 참여 후의 긍정적 변화 인식

이 높을수록 활동적 노화가 촉진되고 노년의

삶의 질이 유의미하게 개선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일자리사업의 양적 성장과 정

책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은 주로 사

업 참여 여부에 따른 단편적인 효과 검증에

머물러 왔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경제적 빈곤

완화를 넘어 건강 증진과 사회적 관계 회복

등 다차원적인 정책 효과를 거두고 있으나

(Kim et al., 2021), 이러한 성과가 참여 과정

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따라 어

떻게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안정한 근로 환경이 참여자의 삶의 질을 저

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Choi, 2018),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실질적인 성과가 단순

한 참여 여부를 넘어, 참여 과정에서 제공되

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경험에 의해 좌우된

다는 것을 의미한다(Chun & Choi, 2017; Kim

& Kang, 2020). 따라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서

비스 품질이 앞서 언급한 참여자의 다차원적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정

책적 개입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기존 연구들은 노인일자리사업 전체

를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간주하거나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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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공익활동형에 편중되어, 사업유형별 특성

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Kang (2018)

은 사업 유형별로 효과의 양상이 상이하게 나

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형별 비교 분

석은 여전히 미흡하며(Min et al., 2021),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진입과

함께 생계형부터 전문 경력 활용형까지 급격

히 분화되고 있다(Kim, 2024). 이는 관계 지향

적인 공익활동형과 성과 지향적인 시장형. 사

회서비스형 등 사업유형에 따라 참여자가 체

감하는 좋은 서비스의 기준이 다를 수 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이 참

여 후 다차원적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 그 영향력이 사업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규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의 지속가능성

을 확보하고, 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질 관리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학술

적․실천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사업유형별로 참여자

가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과 사업 참여 후 변

화 인식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이 사업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은 사업유

형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1. 노인일자리사업과 사업유형별 특성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생산

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데 목적이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 2024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이 38.2%에 달할 만큼 노년기 경

제활동이 보편화됨에 따라(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5), 정부는 초기 양적 확대를

넘어 제3차 종합계획('23~'27년)을 통해 130만

개 일자리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질적

성장을 추진하고 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3).

2024년 11월「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공형(취약계층 지원 및 지역사회 공

익증진), 사회서비스형(숙련된 기술과 경험 활

용), 민간형(상품 생산․판매 및 민간 취업)으

로 재편되었다(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25). 다만 본 연구는 2022년 노인일자리 실

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기에 변인의 구성

및 사업유형의 명칭은 데이터 기준(공익활동

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고령자

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을 따르고자 한다.

사업유형별 세부 특성을 살펴보면, 공익활

동형은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자원봉사 성격의 활동이다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2). 전체 사업량의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며, 주로 75세 이상 후기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보충 및 사회참여를 목적으

로 설계되었다(Kim, 2024). 반면 사회서비스형

은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돌봄․안전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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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에 서비스를 제공하

는 일자리이다(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2). 베이비붐 세대

등 신중년층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신설

된 유형으로, 공익활동형에 비해 높은 활동비

와 근로 시간이 보장되며, 참여자의 학력 수

준이 상대적으로 높다(Kim, 2024;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2). 시장형 사업단은 소규모 매장 운영 등

사업단 자체 수익을 추구하며, 취업알선형과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 기업

채용과 연계되어 근로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

공 재정지원 일자리와 구별된다(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2).

선행연구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는

소득 보전을 넘어, 사회적 소속감, 신체․정신

적 건강, 자아효능감 등 다차원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Kwon & Park, 2007; 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3; Shin, 2025), 베이비부머세대의 유입으로

참여 욕구가 다변화되면서 사업유형별 특성이

뚜렷해지고 있다(Kim, 2024). 직무 특성 이론

(Hackman & Oldham, 1976)의 관점에서도 공

익활동형은 사회적 연결과 정서적 지지가 긍

정적 변화를 이끄는 주된 요인이지만, 사회서

비스형과 민간형은 과업의 중요성과 기술 다

양성이 핵심 기제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참여자의 인구사회학

적 특성과 직무 환경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노

인일자리 사업유형별로 기대하는 서비스 품질

의 기준과 만족 요인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

음을 시사한다.

2.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의 개념과 

구성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은 이용자의

기대와 실제 경험(성과)간의 차이를 통해 평

가되는 다차원적 개념이다(Parasuraman et al.,

1988).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

되어 온 SERVQUAL 모형은 영리 서비스를

대상으로 개발되었기에, 공익성과 참여자 삶

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의 특

수성을 반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Kim &

Jung, 2009; Lee & Yoon, 2022).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Chun & Choi(2018)의

사회서비스 품질 측정(SSQM: Social Service

Quality Measurement) 모형을 적용하여 노인일

자리의 서비스 품질을 4가지 요인(결과․환

경․상호작용․사회품질)으로 구성하였다.

첫째, 결과품질은 서비스의 최종 결과에 대

해 참여자가 지각하는 품질로(Chun & Choi,

2018), ‘업무 내용 적절성’, ‘참여 시간 적절

성’, ‘일자리 안정성’, ‘활동비 수준 적절성’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2022년 실태조사에서

업무 내용(93.7%)과 참여 시간(83.1%)은 만족

도가 높았지만, 일자리의 안정성(76.4%)과 활

동비 수준(70.6%)은 낮게 나타났다. 적절한 보

상과 안정성을 포괄하는 결과품질은 실질적

빈곤 완화와 지속적 근로 의지를 결정짓는 핵

심 요인이다(Kim, 2024; Park et al., 2021). 둘

째, 환경품질은 참여자가 지각하게 되는 물리

적 환경에 대한 품질이며(Chun & Choi, 2018),

‘쾌적성 및 안정성', ’이동 편의성', ‘물품 구

비성' 3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2022년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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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서, 물품 구비성(87.0%), 이동 편의성

(86.4%), 쾌적성 및 안정성(85.2%)에 대한 만

족도는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후

기 고령자가 다수인 공익활동형에서 안전한

환경은 노년기 신체 기능 유지와 심리적 우울

감 완화를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

(Bae et al., 2024). 셋째, 상호작용품질은 담당

자의 태도와 전문성, 애로사항 해결의 신속성

등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로

(Chun & Choi, 2018), ‘애로사항 해결 신속성’,

‘담당자 신뢰성’, ‘담당자 전문성’의 3개 항목

으로 구성된다. 2022년 실태조사 결과, 담당자

신뢰성(92.5%), 담당자 전문성(91.9%), 애로사

항 신속 해결(91.2%) 모두 높은 긍정 응답률

을 보였다. 일자리 현장에서 담당자와의 긍정

적 상호작용과 정서적 지지는 참여자의 자아

존중감을 높이고 사회참여의 효능감을 체감하

게 하는 중요한 경로로 작용한다(Lee & Cho,

2016; Oh & Kim, 2025). 넷째, 사회품질은 노

인일자리사업의 공익성 및 사회적 가치 실현

에 대해 참여자가 지각하는 품질이다(Chun &

Choi, 2018). ‘참여자가 지각하는 수요처(수요

자) 도움 정도’, ‘지역사회에 대한 도움 정도’

의 2개 항목으로 측정하였으며, 2022년 실태

조사 결과, 수요처 도움 정도(94.6%), 지역사

회 도움 정도(94.8%)로 높은 긍정 응답률을

보였다.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복지

수혜를 넘어 전문성과 사회적 가치 창출의

영역으로 의미가 확장됨에 따라(Choi et al.,

2024), 자신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기여한다는

인식은 노년기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발전적 측면의 삶의 변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

이 된다(Bae et al., 2024).

네 가지 차원의 서비스 품질은 단편적인

일자리 만족도를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자가 자신의 일상과 삶 전반에 긍정적인

‘변화 인식’을 체감하도록 이끄는 핵심 선행

요인으로 기능한다. 특히 노인일자리사업은

유형에 따라 참여동기와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뚜렷하게 구분되므로(Kim, 2024), 참여자가 중

요하게 지각하는 서비스 품질의 우선순위와

그 영향력 또한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

다. 이에 본 연구는 서비스 품질의 하위 요인

들이 일자리 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

다는 기존 연구(Chun & Choi, 2014)를 한 단

계 확장하여, 이를 사업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살펴볼 필요성을 제기한다. 따라서 앞서 검토

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SSQM 모형의 4

가지 품질 요인을 독립변수로, 일자리 참여

후 다차원적인 변화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정

하고, 이들 간의 인과 관계가 사업유형에 따

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적으로 규명

하고자 한다.

3. 일자리 참여 후 변화 인식과 서비스 

품질의 관계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일자리 참여 후 변

화 인식’은 노인이 일자리 참여를 통해 경험

하는 경제․심리․사회․발전적 측면의 다차

원적 변화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의미한다.

기존 선행연구(Oh & Kim, 2025)에서는 해당

지표를 ‘삶의 질 변화’로 명명하였으나, 본 연

구는 횡단적 자료의 특성을 정교하게 반영하

고자 이를 ‘변화 인식’으로 재정의하였다. 즉,

이 변수는 참여 전후의 객관적 상태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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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것이 아니라, 노인이 일자리 참여 과

정에서 자신의 삶이 긍정적으로 개선되었다고

스스로 체감하는 다차원적 주관적 효능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연구 목적에 부합하도록

변인의 개념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일자리 참여 후 변화 인식은 네 가지로 설

명되며, 이는 WHO(2002)가 제시한 활동적 노

화(Active Aging)의 3대 핵심 가치(안전, 건강,

참여)를 체감적 수준으로 구체화한 개념이다

(Oh & Kim, 2025). 첫째, 경제적 변화는 활동

적 노화의 안전에 해당하며, 노인일자리사업

을 통한 소득은 빈곤 완화와 가처분 소득 증

가로 이어져 경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삶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토대가 된다(Kim, 2024;

Park et al., 2021). 둘째, 심리적 변화는 건강

과 직결된다. 규칙적인 활동은 우울감을 감소

시키고 신체적 건강 증진을 도모할 뿐만 아니

라(Bae et al., 2024; Shim, 2023), 자아존중감

향상과 심리적 웰빙으로 이어진다(Kim, 2016).

셋째, 사회적 변화는 참여의 확장이다. 노인일

자리사업을 통해 단절되었던 사회적 관계망을

복원하고, 동료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형성

하여 삶의 질을 높인다(Min et al., 2021; Shin,

2025). 넷째, 발전적 변화는 베이비부머 세대

의 유입으로 주목받는 자아실현의 영역이다.

최근 노인일자리사업은 전문성 발휘와 사회적

가치 창출의 장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참여자

들은 단순한 수혜자를 넘어 지역사회에 기여

하는 생산적 주체로서 자아실현과 성장을 아

우르는 발전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Bae et

al., 2024; Choi et al., 2024). 이러한 다차원적

변화 인식은 단편적인 효과에 머물지 않고 상

호작용하여, 노년기 우울감을 낮추고 실질적

인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핵심 기제로 작

동한다(Kim et al., 2021). 즉, 활동적 노화의

궁극적 목표는 단순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참

여자의 다차원적 ‘변화 인식'을 매개로 비로

소 실현되는 것이다(Bae et al., 2024).

이러한 긍정적 변화 인식을 견인하는 가장

강력한 선행요인은 노인일자리사업의 서비스

품질이다(Chun & Choi, 2018; Oh & Kim,

2025). 서비스 품질의 각 하위 요인들은 참여

자의 특정 변화 인식을 유발하고 촉진하는

실질적인 기제로 작용하게 된다(Bae et al.,

2024; Choi et al., 2024). 활동비 등 적절한 보

상(결과품질)은 경제적 효능감을 높이며, 쾌적

하고 안전한 물리적 환경(환경품질)은 신체적

건강 변화의 필수적인 토대가 된다(Bae et al.,

2024). 또한 담당자의 존중을 바탕으로 한 신

뢰(상호작용품질)는 심리적 안정감과 긍정적

사회관계를 이끌고(Lee & Cho, 2016), 활동의

공익성 지각(사회품질)은 역할 상실감을 극복

하고 자아실현을 이루게 하는 강력한 동력이

된다(Choi et al., 2024).

또한 서비스 품질이 변화 인식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력이 사업유형별로 다르게 발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건강 유지와 사회참여를

중시하는 공익활동형에서는 정서적 지지(상호

작용품질)와 안전한 환경(환경품질)이 변화 인

식을 극대화하는 경향이 있다(Kim, 2024). 반

면, 생계비 마련과 경력 활용 욕구가 높은 사

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에서는 체계적인

보상(결과품질)과 활동의 공익적 가치 체감(사

회품질)이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을 이끄는

핵심 기제로 작용한다(Park et al., 2021). 현재

통계청(Ministry of Data and Statistics, 2025)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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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사업 유형

공익활동형/사회서비스형/시장형사업단/취업알선형/고령자친화기업/시니어인턴십

서비스 품질

⇨ 사업 참여 후 변화 인식

결과 품질

환경 품질

상호작용 품질

사회 품질

통제변수: 성별, 연령, 학력, 배우자 유무, 참여동기(직접적 경제동기)

<Figure 1> 연구모형

따르면 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성취 만족도가

33.2%에 불과한 현실은, 단순한 일자리의 양

적 공급을 넘어 체감할 수 있는 ‘질적 수준'

의 관리가 시급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종합하여,

서비스 품질의 4가지 하위 요인을 핵심 독립

변수로, 다차원적 변화 인식을 종속변수로 설

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두 변수 간의 인과

관계가 사업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실증 분석함으로써, 각 유형에 최적화된 참여

자 중심의 질적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이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고, 이러한 영향 관계가 사업유형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독립변수

는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의 4개 하위

요인(결과․환경․상호작용․사회품질)으로

구성하였으며, 종속변수는 일자리 참여를 통

해 체감하는 다차원적인 주관적 효능감을 반

영하여 참여 후 변화 인식(경제적․사회적․

심리적․발전적 변화)로 설정하였다. 노인일

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이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고, 사업유형에 따른

차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사업유형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통제변수로 투입하였으

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모형은 <Figure

1>과 같다.

본 연구모형은 서비스 품질의 다차원적 영

향력을 바탕으로 노인일자리사업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규명하고자 설계되었다. 특히 서

비스 품질의 하위 차원들이 사업유형별 고유

한 직무 특성(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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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과 참여자의 욕구에 따라 참여 후 변화 인

식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할 것이라는 논리

적 추론을 바탕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방법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이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실태

조사는 2007년부터 실시한 노인일자리 실태조

사가 국가승인 통계(제464001호)로 지정된 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전국 단위 조사로, 노인일

자리 참여 실태, 건강 및 의료 이용, 경제 상

태 및 경제활동, 노후생활 등 노인일자리사업

및 참여자, 대기자의 전반적 실태를 포괄적으

로 파악할 수 있다. 특히, 한국노인인력개발

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하여 구축된 것으로, 높은

신뢰성과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해당 실태조사는 사업 참여자뿐만 아니라 대

기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실

제 제공된 서비스의 품질 만족도를 측정하고

자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지 않은 대기자 집단

은 제외하였다. 이에 따라 2022년 노인일자리

실태조사의 전체 응답자 중 노인일자리 참여

자 3,078명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3. 주요 변수 및 측정방법

1) 종속변수: 참여 후 변화 인식

참여 후 변화 인식은 일자리 참여를 통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삶의 질 변화 정도이

다(Lee, 2021; Oh & Kim, 2025). 본 연구는

WHO(2002)의 ‘활동적 노화(Active Aging)’

의 3대 핵심 가치인 건강(Health), 참여

(Participation), 안전(Security)을 노인일자리 참

여자가 삶의 현장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내면화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고자 하였다(Bae

et al., 2024). 이에 따라 2022년 노인일자리

실태조사의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후 변

화’ 항목을 활용하였으며(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2), 본

변수는 활동적 노화의 다차원적 요소를 반영

하는 4개 하위 문항으로 구성된다. 특히 최근

선행연구(Oh & Kim, 2025)에서도 해당 4개

영역의 문항을 통합하여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를 통한 총체적인 ‘삶의 질 변화’를 측정한

바 있다.

구체적인 하위 문항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변화는 노년기 경제적 보호를

의미하는 안전 요소를 반영하여, ‘참여 이전

에는 쓸 수 없던 곳에 돈을 쓸 수 있게 되었

다’는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둘째, 사회적 변

화는 단절된 관계의 복원을 의미하는 참여 요

소를 반영하고자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

아졌다’로 구성하였다. 셋째, 심리적 변화는

주관적 안녕감과 정신건강을 아우르는 건강

요소를 반영하기 위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자

신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넷째, 발전적 변화는 활동적 노화의 가치가

단순한 활동을 넘어 생산적 기여와 자아실현

으로 확장되는 과정을 측정하고자 ‘스스로 발

전하는 기회가 되었다’는 문항을 활용하였다

(Bae et al., 2024). 각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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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점: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매우 그렇다)

로 측정되었다.

노인일자리 참여 효과가 특정 영역에 국한

되지 않고 다차원적이고 포괄적으로 나타난다

는 선행연구(Kang, 2018)를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경제․사회․심리․발전적 영역을 통

합한 4개 문항의 평균값을 ‘참여 후 변화 인

식’이라는 단일 변수로 활용하였다. 특히 척

도의 내부 일치도를 검토한 결과 신뢰도 계수

(Cronbach's ⍺)는 .827로 나타나, 서로 다른

영역의 변화가 ‘참여 후 인식 변화’라는 하나

의 상위개념을 일관되게 측정하고 있음을 통

계적으로 확인하였다.

2) 독립변수: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

본 연구는 Chun & Choi(2018)의 ‘사회서비

스 품질 측정(SSQM)’모형을 활용하였다. 이

모형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의 사회적 역할

인식을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사회품질’ 요인

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에 가장 적합한 측정 도구로 판단된다. 하위

요인은 4개 영역(결과․환경․상호작용․사회

품질),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결과품질은 업무내용, 참여시간, 일자리 안

정성, 활동비 적절성의 4개 문항이며, 환경품

질은 쾌적성 및 안정성, 이동 편의성, 물품 구

비성 3개 문항이다. 상호작용품질은 애로사항

해결 신속성, 담당자 신뢰성, 담당자 전문성 3

개 문항이며, 사회품질은 수요처(수요자) 도움

정도, 지역사회 도움 정도의 2개 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1점 : 전혀 그렇지

않다 ~ 5점 :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었으며,

각 요인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전체 서비스

품질 만족도의 Cronbach's ⍺값은 .829이며,

요인별로 보면 결과품질 .726, 환경품질 .766,

상호작용품질 .833, 사회품질 .887로 내적 일

관성이 높게 나타났다.

3) 독립변수: 사업유형

사업유형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분류 체계

및 ‘2022년 노인일자리 실태조사’의 원자료

분류 기준에 따라 공익활동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알선형, 고령자친화기업,

시니어인턴십 총 6개 범주로 구성하였다1).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들이 민간 분야

일자리를 민간형이나 시장형으로 통합하여 분

석한 것과 다르게 6개 유형을 개별 분석단위

로 설정하였으며, 이는 각 사업유형이 지닌

직무 환경과 과업의 이질성을 구체적으로 규

명하기 위함이다. 사업유형은 단순한 행정적

분류를 넘어, 참여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 욕구(Kim, 2024), 일자리의 직무 환경과 질

적 수준(Park et al., 2021)을 결정짓는 핵심 변

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유형별 분석을

통해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이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차별적인 영향 구조를 보

1) 각 유형의 조작적 정의는 다음과 같다. 공익

활동형은 지역사회 공익 증진을 위한 자원봉

사 성격의 활동이며, 사회서비스형은 경력과

역량을 활용하여 사회적 도움이 필요한 영역

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이다. 민간 분야

인 시장형 사업단은 소규모 매장 운영 등 사

업단 자체의 수익을 추구하며, 취업알선형과

시니어인턴십, 고령자친화기업은 민간 기업

채용과 연계되어 경쟁력 있는 일자리를 제공

한다는 점에서 공공 재정지원 일자리와 구별

된다(Korea Labor Force Development Institute for

the Aged,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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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밀하게 파악하고자 한다(Chun & Choi,

2014).

4)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 변수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과 참여동기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에 따른

심리․사회적 성과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다

(Kim et al., 2014; Lee, 2021; Jeon & Jung,

2024).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2년 노인일자

리 실태조사’의 설문 항목 중 성별, 연령, 학

력, 배우자 유무, 참여 동기(직접적 경제 동

기)를 활용하고자 한다.

성별은 남성을 ‘0’, 여성을 ‘1’로 더미 변수

처리하였고, 배우자 유무는 배우자 없음(사별,

이혼, 미혼 등)을 ‘0’, 배우자 있음 ‘1’로 변환

하여 분석하였다. 참여동기(직접적 경제 동기)

는 생계비 마련 등 경제적 보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우를 ‘0’, 그렇지 않은 사회활동 희망,

민간일자리 부족 등은 ‘1’로 더미 변수 처리

하여 분석하였다. 연령과 학력은 분석 목적에

따라 범주를 달리하여 적용하였다. 대상자의

전반적인 분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

계 및 교차분석에는 연령과 학력을 4개 범주

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반면, 다중회귀분석

에서는 특정 사업유형의 표본 편중으로 인한

다중공선성을 방지하고 모형의 통계적 안정성

을 확보하기 위해, 범주를 통합하여 더미변수

화한 후 모형에 투입하였다. 연령은 60대를

통합한 ‘69세 이하’를 기준집단으로 설정하고,

‘70-74세’와 ‘75세 이상’을 각각 별도의 더미

변수로 변환하였다. 학력도 무학과 초등학교

졸업을 통합하여 ‘초등학교 졸업 이하’를 기

준집단으로 설정하고, ‘중고등졸업’과 ‘대학교

졸업 이상’을 각각 개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

질이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사

업유형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SPSS 29.0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주요 변수(서비스 품질, 참여 후 변화 인식)의

전반적인 경향을 파악하고자 빈도분석과 기술

통계 분석을 하였으며, 측정 도구의 신뢰도

분석을 하였다. 둘째,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에

따른 참여자의 특성 분포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과 참여 후 변화 인식이 사업유형

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일원

분산분석(One-Way ANOVA) 및 Scheffe 사후

검정을 실시하였다. 셋째,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통제한 상태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 만족도가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특히 통제

변수 중 다중 범주로 구성된 연령과 학력은

특정 사업유형의 표본 수 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다중공선성 문제를 방지하고 회귀모형의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범주를

통합하여 기준집단을 설정한 후 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모형에 투입하였다. 이후 사업

유형별 영향 관계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5

개 사업유형별로 개별회귀모델을 구축하고 영

향력의 크기와 비표준화 계수(B)를 비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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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단, 6개 사업유형 중 ‘고령자친화기업

(n=68)’집단은 투입되는 독립변수 대비 표본

수가 다중회귀분석의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 회귀분석 대상에서는 최종 제외하였

다.

Ⅳ. 연구결과

1. 사업유형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 차이 분석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의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조사 대상자

3,078명 중 여성은 1,903명(61.8%)으로, 참여자

3명 중 2명 가까이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

다. 연령 별로는 75세 이상 후기 노인이 전체

의 43.1%로 가장 많았으며, 배우자가 있는 경

우가 60.8%에 달하였다. 학력은 중고등 졸업

자가 50.9%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동기의 경우, 응답자 10

명 중 7명(70.1%)이 직접적 경제적 이유로 참

여하였다.

사업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의 차

이를 검증하기 위해 교차분석한 결과, 성별

(=331.693, p<.001), 연령(=1323.971, p<

.001), 배우자 유무(=169.205, p<.001), 학력

(=523.908, p<.001), 참여 동기(=52.399,

p<.001) 등 모든 일반적 특성 변인에서 통계

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구체적인

분포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익활동형은 ‘고령․저학력․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75세

이상 후기 노인 4명 중 3명(75.9%)이 공익활

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무학(82.5%)과 독거노

인(60.6%)이 대다수인 것은 해당 사업이 취약

계층을 위한 생계형 일자리로 기능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사회서비스형은 ‘고학력자'의 전

문성이 돋보였다. 대학 졸업 이상 학력자의

27.2%가 참여해 타 유형보다 고학력자가 많

았다. 이는 단순 노무보다는 참여자의 경력과

역량이 필요한 직무로 구성된 사업단임을 보

여준다. 시니어 인턴십과 취업알선형은 ‘초기

노년층(Young-old)과 남성'의 참여가 두드러졌

다. 초기 은퇴자인 60세 초반(60-64세) 10명

중 4명 이상(41.8%)이 참여하여 노동시장 재

진입 통로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남성은 인

턴십과 취업알선형 비중이 각각 20% 이상으

로 나타나, 여성(10% 미만)보다 민간 일자리

접근성이 월등히 높았다. 한편, 참여동기와 무

관하게 공익활동형 쏠림 현상이 나타났다. 참

여동기가 직접적인 경제 동기로 참여한 집단

의 절반(50.1%)뿐만 아니라, 사회참여 등 비경

제적 동기도 38.9%로 공익활동형에 가장 많

이 분포하였다. 이는 공익활동형 일자리가 생

계 보조를 넘어 노년기 사회활동의 가장 보편

적인 형태임을 의미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유형에 따른 서비스 품질

과 참여 후 변화 인식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분석 결과, 모든 하위 요

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

며, 전반적으로 만족(4점) 수준 이상으로 나타

나 긍정적인 평가였다.

상호작용품질(F=13.188, p<.001)은 사업유형

별 차이가 가장 뚜렷했다. Scheffe 사후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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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전체

공익

활동형a

사회

서비스형b

시장형

사업단c

취업

알선형d

고령자

친화기업e

시니어

인턴십f  /F

(N=3,078) (n=1,439) (n=478) (n=342) (n=417) (n=68) (n=334)

[일반적 특성] 명(%) 명(%) 명(%) 명(%) 명(%) 명(%) 명(%)

성별
남성 1,175(38.2) 421(35.8) 148(12.6) 85(7.2) 249(21.2) 31(2.6) 241(20.5)

331.693***

여성 1,903(61.8) 1,018(53.5) 330(17.3) 257(13.5) 168(8.8) 37(1.9) 93(4.9)

연령

60-64세 299(9.7) 1(0.3) 36(12.0) 32(10.7) 89(29.8) 16(5.4) 125(41.8)

1323.971***
65-69세 655(21.3) 89(13.6) 140(21.4) 100(15.3) 157(24.0) 31(4.7) 138(21.1)

70-74세 796(25.9) 341(42.8) 184(23.1) 99(12.4) 102(12.8) 11(1.4) 59(7.4)

75세이상 1,328(43.1) 1,008(75.9) 118(8.9) 111(8.4) 69(5.2) 10(0.8) 12(0.9)

배우자

유무

없음 1,207(39.2) 732(60.6) 165(13.7) 107(8.9) 108(8.9) 21(1.7) 74(6.1)
169.205***

있음 1,871(60.8) 707(37.8) 313(16.7) 235(12.6) 309(16.5) 47(2.5) 260(13.9)

학력

무학 309(10.0) 255(82.5) 16(5.2) 17(5.5) 12(3.9) 1(0.3) 8(2.6)

523.908***
초등졸 905(29.4) 583(64.4) 117(12.9) 81(9.0) 73(8.1) 13(1.4) 38(4.2)

중고등졸 1,566(50.9) 563(36.0) 264(16.9) 204(13.0) 275(17.6) 40(2.6) 220(14.0)

대졸이상 298(9.7) 38(12.8) 81(27.2) 40(13.4) 57(19.1) 14(4.7) 68(22.8)

참여

동기

경제적 2,157(70.1) 1,081(50.1) 325(15.1) 202(9.4) 298(13.8) 48(2.2) 203(9.4)
52.399***

비경제적 921(29.9) 358(38.9) 153(16.6) 140(15.2) 119(12.9) 20(2.2) 131(14.2)

[주요 변인] M(SD) M(SD) M(SD) M(SD) M(SD) M(SD) M(SD)

서비스

품질

결과품질 4.03(.56) 4.03(.55) 4.10(.58) 4.01(.60) 3.99(.57) 3.97(.60) 3.99(.55) 2.518*

환경품질 4.17(.59) 4.17(.59) 4.24(.60) 4.21(.56) 4.17(.60) 4.14(.60) 4.08(.59) 2.987*

상호작용

품질
4.30(.57) 4.33(.56) 4.38(.54) 4.38(.54) 4.21(.61) 4.19(.70) 4.13(.58) 13.188***

사회품질 4.27(.56) 4.28(.54) 4.36(.55) 4.32(.57) 4.24(.58) 4.19(.59) 4.15(.61) 7.071***

참여 후 변화 인식 4.21(.53) 4.20(.52) 4.28(.55) 4.26(.52) 4.15(.53) 4.15(.63) 4.18(.55) 4.053**

주: 1) 참여동기 중 ‘직접적 경제동기’는 ‘경제적’으로, ‘간접적 동기’는 ‘비경제적’으로 축약함.

2) Scheffe 사후검정 결과, 상호작용품질은 b,c > d,e,f 이며, 사회품질은 b > e,f 로 나타남.
*p < .05, **p < .01, ***p < .001

<Table 1> 사업유형별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주요 변인 차이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형(M=4.38, SD=.54)과 시장형

(M=4.38, SD=.54)집단은 취업알선형(M=4.21,

SD=.61), 고령자친화기업(M=4.19, SD=.70), 시

니어인턴십(M=4.13, SD=.58) 집단보다 유의미

하게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이는 공동 작업

이나 대인 서비스를 수행하는 사회서비스형과

시장형사업단의 참여자들이 동료 및 관리자와

의 소통 과정에서 느끼는 만족도가 ‘매우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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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품질(F=7.071, p<.001)도 Scheffe 사후검

정 결과, 사회서비스형(M=4.36, SD=.55)이 고

령자친화기업(M=4.19, SD=.59)과 시니어인턴

십(M=4.15, SD=.61)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서비스형 참여자들이

자신의 활동을 단순 근로가 아닌 ‘공익적․사

회적 가치'로 인식하며, 일반적인 만족 수준

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결과품질(F=2.518, p<.05)과 환경품질

(F=2.987, p<.05), 그리고 사업 참여 후 변화

인식 (F=4.053, p<.01)에서도 사업유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으나,

Scheffe 사후검정에서는 특정 유형 간의 명확

한 우열 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모든

사업유형에서 4.0점 이상으로 만족하기 때문

이다. 이는 사업유형에 따른 구조적 유불리를

떠나, 노인일자리 참여자 대다수가 자신이 얻

은 결과와 환경, 그리고 참여 후의 긍정적 변

화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수준을 넘어 ‘매

우 만족’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사업유형별 서비스 품질이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사업유형별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이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 간 회귀분

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한 결과, 분석에

투입된 5개 사업유형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적합성이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공

익형(F=58.794, p<.001), 사회서비스형(F=23.569,

p<.001), 취업알선형(F=14.754, p<.001), 시장

형(F=10.398, p<.001), 시니어인턴십(F=8.551,

p<.001) 순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에 대한 독

립변수의 설명력(R²)은 사회서비스형(35.7%)이

가장 높았으며, 공익활동형(31.2%), 취업알선

형(28.6%), 시장형사업단(25.7%), 시니어인턴십

(22.6%)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통제변수 중 연령(기준집단 69세 이

하)과 학력(기준집단 초등학교 졸업 이하)은

모형의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범주

를 통합하여 더미변수로 변환한 후 분석 모형

에 투입하였다. 분석결과, 더미 처리된 연령

및 학력 집단을 포함한 인구사회학적 특성(성

별, 배우자 유무)과 참여동기는 모든 사업유

형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별이나 학력

수준과 같은 개인적 특성보다, 노인일자리에

서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의 수준 자체가 참여

후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결정적인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각 사업유형별 핵심 영향요인을 비표준화

계수(B)로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익활동형은 환경품질(B=.181, p<

.001), 상호작용품질(B=.170, p<.001), 사회품질

(B=.161, p<.001), 결과품질(B=.125, p<.001)순

으로 모든 서비스 품질 요인이 일자리 참여

후 변화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

는 고령․취약계층이 다수 참여하는 공익활동

형은 쾌적한 근무환경(환경품질)과 동료 및

수요처와의 원만한 관계(상호작용), 그리고 지

역사회 봉사라는 자긍심(사회품질)이 참여 후

변화 인식을 이끄는 동력임을 보여준다. 둘째,

사회서비스형은 결과품질(B=.210, p<.001)과

환경품질(B=.206, p<.001), 사회품질(B=.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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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공익 활동형

(n=1,439)

사회 서비스형

(n=478)

시장형 사업단

(n=342)

B se t B se t B se t

통제

변수

(상수) 1.467 .139 10.556*** 1.547 .236 6.568*** 1.985 .278 7.140***

성별(여성) -.007 .028 -.235 -.038 .050 -.773 -.007 .062 -.109

연령
70-74세 .037 .052 .717 -.030 .049 -.604 .009 .061 .150

75세이상 .039 .049 .796 -.050 .057 -.880 -.105 .064 -1.637

학력
중고졸 -.014 .025 -.552 -.051 .052 -.979 .021 .060 .355

대졸이상 -.055 .074 -.751 -.053 .073 -.719 -.033 .092 -.364

배우자유무(있음) .031 .025 1.263 -.068 .046 -1.473 -.068 .056 -1.219

참여동기(비경제적) .014 .027 .512 -.002 .046 -.039 .013 .052 .248

서비스

품질

결과품질 .125 .025 4.996*** .210 .044 4.797*** .105 .048 2.202*

환경품질 .181 .026 6.915*** .206 .049 4.197*** .068 .061 1.118

상호작용품질 .170 .029 5.808*** .113 .062 1.831 .191 .072 2.656**

사회품질 .161 .029 5.648*** .155 .056 2.783** .185 .070 2.642**

R² .312 .357 .257

F 58.794*** 23.569*** 10.398***

<Table 2> 사업유형별 서비스 품질이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N=3,010)

구분

취업 알선형

(n=417)

시니어 인턴십

(n=334)

B se t B se t

통제

변수

(상수) 1.980 .226 8.763*** 2.008 .288 6.978***

성별(여성) -.039 .050 -.775 -.076 .063 -1.195

연령
70-74세 -.060 .056 -1.065 -.028 .074 -.374

75세이상 .051 .066 .776 .058 .147 .394

학력
중고졸 -.012 .064 -.190 .055 .086 .643

대졸이상 -.083 .088 -.941 .017 .102 .164

배우자유무(있음) -.093 .055 -1.714 -.056 .068 -.814

참여동기(비경제적) .030 .051 .584 .002 .057 .042

서비스

품질

결과품질 .167 .052 3.207** .246 .060 4.091***

환경품질 .251 .057 4.397*** .023 .064 .352

상호작용품질 .102 .059 1.729 .145 .071 2.056*

사회품질 .032 .056 .578 .144 .060 2.384*

R² .286 .226

F 14.754*** 8.551***

주: 1) 종속변수: 참여 후 변화 인식

2) 더미변수의 기준집단: 연령(69세 이하), 학력(초등학교 졸업 이하)

3) 고령자친화기업(n=68)은 표본 수 부족으로 회귀모형의 통계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본 분석에서 제외함.
*p < .05, **p < .01,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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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으나, 상호작용

품질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는 사

회서비스형 참여자들이 담당자와의 관계(상호

작용)보다는 업무의 내용이나 물리적 환경,

사회 기여 정도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시장형 사업단은 상호작용품

질(B=.191, p<.01)과 사회품질(B=.185, p<.01)이

가장 강력한 영향 요인이며, 결과품질(B=.105,

p<.05)도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공동

작업장에서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단의

특성상, 동료 및 소비자와의 관계(상호작용)와

그 속에서 느끼는 사회적 소속감(사회품질)이

삶의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것을 알 수 있다.

넷째, 취업알선형은 환경품질(B=.251, p<.001)

과 결과품질(B=.167, p<.01)이 참여 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는 수요처로 파견을 나가는 사업 특성상, 파

견 장소의 물리적․심리적 환경(환경품질)과

취업 연계를 통한 실질적 성과(결과품질)가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시사한다. 다섯째, 시니어인턴십은 결과

품질(B=.246, p<.001)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상호작용품질(B=.145, p<.05), 사회품질(B=.144,

p<.05)순으로 참여 후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 기업

의 인턴으로 근무하는 만큼, 직무 안정성이나

급여 수준같이 실질적 성과(결과)가 삶의 변

화에 결정적인 역할임을 보여준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이

참여 후 변화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사업유형

별로 실증 분석함으로써, 활동적 노화 실현을

위한 노인일자리사업 정책의 질적 개선 방안

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2022년

노인일자리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 3,078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과 논의는 다음

과 같다.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은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 인식을 설명하는 핵심

기제이자, 활동적 노화를 실현하는 핵심 기반

임이 확인되었다. 분석 대상인 5개 사업유형

모두에서 회귀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이 확인되

었으며, 서비스 품질 요인들이 참여 후 변화

인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 연령(69

세 이하 기준)과 학력(초등학교 졸업 이하 기

준)의 범주를 통합하여 엄격하게 통제한 다중

회귀모형에서도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유의하

지 않은 반면, 서비스 품질 요인은 변화 인식

을 결정하는 강력한 변인임이 재확인되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성과가 단순히 일자리

의 양적 제공이나 경제적 소득 보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참여 과정에서 경험하는 서비스

의 질적 수준(Quality)에 의해 결정된다는 선

행연구(Chun & Choi, 2018; Kwon & Park,

2007; Oh & Kim, 2025)를 지지한다. 나아가

노인일자리사업이 단순한 빈곤 구제를 넘어

활동적 노화를 위한 사회참여 기제로 기능해

야 한다는 Bae et al.(2024)의 주장을 뒷받침하

며, 서비스 품질이 활동적 노화 3대 요소(건

강, 참여, 안전)를 실질적으로 체감하게 만드

는 핵심 심리․사회적 지원체계임을 규명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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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다만, 고

령자친화기업(n=68)의 경우 다중회귀분석의

최소 표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모형의 통계

적 안정성을 위해 부득이하게 회귀분석 대상

에서 제외하였으며, 이는 향후 표본 확충을

통한 추가 분석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둘째, 사업유형별로 일자리 참여 후 변화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품질 요인은 참여

자의 특성과 직무 성격에 따라 차이를 보였

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효과가 사업

운영방식과 직무환경에 따라 이질적으로 나타

난다는 선행연구(Jeon & Jung, 2024)를 지지하

는 결과이다. 즉,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서

참여자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서비스 품질이

사업유형에 따라 다르게 작동함을 규명한 것

이다. 공익활동형은 ‘환경품질’과 ‘상호작용품

질’이 가장 큰 핵심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후기 고령자가 다수인 유형 특성상 신체적 안

전을 보장하는 환경과 동료 및 수요처와의 원

만한 관계 형성이 삶의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력임을 의미한다. 사회서비스형은 ‘결과품

질’과 ‘환경품질’이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

다. 전문성을 갖춘 신노년 세대가 자신의 역

량을 발휘할 수 있는 직무 환경과 그에 따른

적절한 보상(결과)을 자아실현의 핵심 가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형 사업단은

‘상호작용품질’과 ‘사회품질’이 주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공동 작업 중심의 사업 특성상

경제적 보상보다 동료와의 긍정적 관계 및 지

역사회 기여라는 공동체적 가치가 변화 인식

을 주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취업알선형은 수

요처의 ‘환경품질’과 실질적 성과를 의미하는

‘결과품질’이 긍정적 변화를 이끄는 핵심기제

로 확인되었다. 시니어인턴십은 ‘결과품질’의

영향력이 가장 컸으며, 이는 민간 기업에서

근무하는 만큼 직무 안정성이나 급여 수준 같

은 실질적 성과가 삶의 변화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향후 노인

일자리사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 사업유형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관리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셋째, 사회품질과 상호작용품질은 대다수

유형에서 중요한 요인임이 확인되었다. 이는

노인일자리사업이 참여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서 기여한다는 공익적 가치를 체감할 때 비로

소 활동적 노화가 실현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Choi et al., 2024). 즉 WHO(2002)의 활동적

노화 모델이 단순한 경제적 고용을 넘어 사회

참여와 심리적 안전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개념임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일자리

현장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교감(상호작용품

질)과 사회적 기여감(사회품질)이 활동적 노화

를 실현하는 실질적 기제라는 점을 실증적으

로 뒷받침한다. 특히 대인관계가 수반되는 사

업유형(공익활동형, 시장형 등)에서 상호작용

품질의 중요성은 담당자의 역량과 전담기관의

전문적인 서비스 전달체계가 사업 성과를 좌

우한다는 선행연구(Choi et al., 2025; Shin,

2025)와 일치하며, 현장의 전담인력이 단순

행정가가 넘어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수행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최근 노인일자리

사업의 급격한 양적 확대와 직무 난이도 증가

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지원 체계는 과거의 기

준에 머물러 있어 과도한 행정 부담이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따라서 활

동적 노화를 실현하는 핵심기제인 서비스 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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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전담인력 1인당 적정

담당 인원의 기준을 현실화하고, 디지털 행정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한 업무경감과 근무 환경

개선 방안이 다각도로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실천적 및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업유형별 참여자 특성을 반영한 차

별화된 품질 관리 전략과 안전 인프라의 확충

이 요구된다. 보상과 고용 안정성을 의미하는

결과품질이 사회서비스형과 시니어인턴십의

핵심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베이비부머 세

대의 경제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직무 난이

도에 따른 수당 차등화 및 활동비 현실화 등

보상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반면, 환경품질이

최우선인 공익활동형과 취업알선형의 경우 고

령 참여자의 신체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제

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비영리 복지 현장에

적합하고 노인의 신체적 취약성(낙상, 교통사

고 등)을 반영한 ‘노인일자리 맞춤형 위험성

평가체계’를 선제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둘째, 참여자의 긍정적 변화를 유도하는 핵

심 기제인 상호작용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종

사자의 처우 개선 및 맞춤형 역량 강화가 뒷

받침되어야 한다. Choi et al.(2025)의 연구에

따르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수행기관은 종사

자의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참여자 개별 상

담과 세밀한 직무 매칭에 집중하여 참여자의

심리적 만족도를 극대화 하였다. 반면, 전담

인력의 잦은 이직이나 과도한 행정 업무로 인

해 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이 축소된 기관의

경우, 참여자의 정서적 교감이 단절되고 단순

지시 위주의 관계가 형성되어 참여자의 변화

인식이 저하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따라서 상

호작용이 성과로 직결되는 공익활동형과 시장

형 담당자에게는 갈등 관리와 의사소통 교육

을, 결과와 환경을 중시하는 사회서비스형 및

취업알선형 담당자에게는 전문 행정 및 직무

매칭 교육을 제공하는 등 사업유형별로 특화

된 역량 강화 전략이 요구된다. 나아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

거하여 인건비를 현실화하고 과업 특성에 비

례한 인력 차등 배치 등 표준화된 예산 지원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일자리사업의 온전한 사회품질

확보를 위해 다자간 협력 거버넌스 구축 및

질적 성과관리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

역 내 전문 교육기관, 수행기관, 공공기관(수

요처)이 역할을 분담하여 유기적인 네트워크

를 구축하고 안정적인 수요처와 판로를 확보

한 기관은 참여자들에게 강한 소속감과 자부

심을 제공하여 높은 사회품질 인식을 끌어내

었다. 하지만 지역사회와 소통 없이 고립된

형태로 운영되거나 단순 반복 업무에 치중한

경우는 사업의 공익적 가치가 훼손되고 참여

자 스스로를 단순 수혜자로 인식하게 만들어

활동적 노화의 동력이 상실하게 만드는 결과

를 낳았다(Choi et al., 2025). 이러한 현장의

사례를 볼 때, 향후 노인일자리사업은 참여자

를 단순 노동력이 아닌 ‘사회적 가치 전달자’

로 재정의해야 한다. 특히 전문성을 갖춘 베

이비부머 세대를 지역사회의 멘토나 강사로

양성한다면, 본 연구에서 강조한 직무 효능감

과 사회품질 인식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향후 정책 평가는 단순 양적 실적

중심에서 벗어나 일자리 참여 후 변화 인식

등 질적 성과지표(KPI) 중심으로 개편되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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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 품질과 노년기 삶의 질 간의 선순환 구

조를 확립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참여자의 욕구와 사업유형별 핵심 품

질 요인을 연계한 데이터 기반 ‘초기 매칭 시

스템’ 고도화가 요구된다. 현재의 소득 수준

등 행정적 기준에 치우친 선발 방식에서 벗어

나, 초기 상담 과정에서 참여자가 우선시하는

가치(안전, 소득, 관계 등)를 정밀하게 진단하

고, 최적의 사업유형으로 연계하는 시스템 마

련이 필요하다. 이는 적재적소 배치를 통해

참여자의 직무 몰입과 서비스 품질을 극대화

하는 실천적 대안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과

참여 후 변화 인식 간의 관계를 사업유형별로

규명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다

음과 같은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횡단적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라 변수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에 한계가 있다.

향후『한국 어르신의 일과 삶(KSWL)패널』등

대규모 조사에 서비스 품질(SSQM)척도를 신

설하여 시계열적 변화를 추적하는 종단적 연

구가 요구된다. 둘째, 서비스 품질과 변화 인

식 사이의 심리․사회적 매개 요인(자아존중

감, 사회적 관계망 등)과 부정적 경로(프리젠

티즘 등)을 함께 분석하여 다층적이고 통합적

인 이론 모형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셋째, 고

령자친화기업 등 일부 사업유형의 표본 수 부

족으로 인과관계 검증이 제한되었다는 점은

본 연구의 한계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층화표

집을 통해 표본을 확대하거나, 분석의 통계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사한 성격의 사업

유형을 3~4개 집단으로 통합하여 비교․분석

할 것을 제언한다. 넷째, 민간․시장형 일자리

특성을 반영한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SSQM 척도는

복지적 관점에 치우쳐 있어, 영리성이 강한

민간 일자리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

다. 노동시장적 성과(임금, 고용안정)와 복지

적 성과(관계, 사회적 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한국형 노인일자리 서비스 품질 척도’ 개발

연구가 시급하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노

인일자리사업의 성과 논의를 참여 인원수나

소득 보전과 같은 양적 지표에서 참여자가

‘질적 서비스 수준’으로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뚜렷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특히 사업유형

별로 참여자의 삶을 변화시키는 핵심 기제가

상이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기존의

획일적 운영 방식에서 탈피하여 참여자 욕구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공익

형 중심의 기존 지표에서 벗어나, 민간․시장

형 분야에 고용 성과지표를 결합하는 ‘이원화

된 품질 관리 지표’ 도입의 강력한 논리적 기

반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서비스 품질 관리가

단순한 사업 운영 수단을 넘어, 활동적 노화

(Active Aging)를 실현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

으로 견인하는 핵심적인 정책도구임을 실증적

으로 규명하였다는 데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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